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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하는 실내공간은 건축자재, 가구류 등 각종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실내공기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환기이지만,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하여 실내공기 속의 각종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 등을 

정화해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공기정화식물은 실내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일

산화탄소,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화하며, 미세먼지 정화, 실내 

습도 조절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내공간을 아름답게 하거나 피로회복 및 심

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여가활용 대상으로 이용을 한다.

식물은 광합성, 증산작용, 토양내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잎에 흡수된 오염물질은 식물의 대사산물로 이용되어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뿌리로 이동

하여 토양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활용된다. 식물의 증산작용에 의하여 엽맥의 수분이 감소

하게 되면 부압이 발생하여 줄기와 뿌리의 물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뿌리에서도 부

압이 발생한다. 

이 부압에 의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토양에 흡착되고 미생물에 의해 제거된다.

실내공기정화를 위해서는 식물의 뿌리부분과 공기가 원활하게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잎의 증산작용을 통하여 실내의 온도, 습도가 조절되며 산소, 향 등의 방출물질에 의

하여 실내호나경이 쾌적해진다. 이러한 공기정화는 광량이 많아

광합성 속도가 빠를수록 잘 이루어지며 오염물질을 많이 처리할수록 미생물이 많아져 효율

이 좋아진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선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물공기정화능력실험을 하여 실내공

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공기정화식물을 발표하였다. 관엽식물이 집의 5～10 %를 차지하

면 실내습도가 20～30 % 올라간다. 녹색식물은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2～3 ℃ 낮추고 겨울

에는 그만큼 높여준다.

공기정화식물의 생활공간 배치로, 거실은 온 가족이 사용하는 주요 활동 공간이므로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나야 하며 공간도 넓기 때문에 식물의 크기도 1 m 정도로 큰 것이 좋다. 

거실에 좋은 공기정화식물로는 아레카야자,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 디펜바키아 등이 있다. 

베란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정화능력이 우수한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인 팔손이

나무, 분화국화, 시클라멘, 꽃베고니아, 허브류 등이 좋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수면

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밤에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식물로 호접란, 선인장, 다

육식물 등이 좋다. 공부방은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이 뛰어나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배출하

는 식물로 팔손이나무, 개운죽, 로즈마리 등이 좋다.



발생된 음이온은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책상 위 등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주방은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거실보다 어둡기 때문에 음

지에서도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등이 좋다. 화장실에는 각종 냄새와 암모니아 가

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인 관음죽, 테이블야자 등을 두는 것이 좋다. 

거실, 주방, 침실 등의 생활공간은 각각 사용목적이 다르고, 식물을 기르기 위한 광 등의 

환경조건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정화 효과가 우수한 기능성 

실내식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